
 활 동 1  하루에게 편지를 써요
-「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」

“날 보러 와. 날 보러 와.”

작디작은 강아지 하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에 집을 떠납니다.

쌔애앵 트럭이 오가는 한길, 집어삼킬 듯 흐르는 냇물을 지나

무섭기로 소문난 개가 사는 과수원까지. 처음 나선 길은 험하지만 하루는 달립니다.

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.

잘한 점을 칭찬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아요.

           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에게

➊ 첫인사, 자기소개

➋ 하고 싶은 말

➌ 끝인사

➍ 날짜, 편지 쓴 사람

하루와 미요

임정자 글 | 박세영 그림

문학동네 | 초등 1학년 이상

3-1 국어활동 수록

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

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



나

미요

미요

미요

미요

미요

나

나

나

나

 활 동 2  미요와 이야기를 나눠요
-「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고양이 미요」

“오기만 해. 오기만 해.” 찰랑대는 물결은 으름장을 놓고,

“고양이가 헤엄이라니!” 친구들은 미요를 비웃습니다.

미요는 물오리 과과의 응원에 힘을 냅니다.

두려움을 극복하고 멋지게 헤엄을 친 미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

말풍선을 채워 보아요.

헤엄치는 고양이라니. 미요는 정말 대단해!

처음에는 당장 그만두고 싶었어. 저수지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거든.

그렇구나. 무섭고 힘들었는데 왜 헤엄을 치고 싶었어?

미요는 헤엄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?

도전에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. 과과는 미요가 힘들 때 어떤 말로 응원해 주었어?

나도 미요처럼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. 뭐냐면

네가 해낸다면 정말 멋질 거야. 미요옹!



 활 동 3  소개해 보기
털보는 「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」와 

「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고양이 미요」 두 편에 다 등장합니다. 

여러분이 털보라고 상상해 보세요. 그리고 미요에게 하루를 어떻게 소개했을지, 

하루에게 미요를 어떻게 소개했을지 적어 보세요. 

하루를 소개할게.

미요를 소개할게.


